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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으로 탄소중립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원전과 핵폐기장은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세계 최대 원전 밀집도, 세계 최대 핵폐기물 밀집도 

대한민국에는 원전대신 햇빛과 바람이 정답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원전으로 미세먼지도 줄이고 탄소중립도 달성해 원
전 최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전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도대체 몇 기의 신규원전이 필요한 지 알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또한, 핵폐기장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30% 비중 유지를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 같은 대형 원전은 34기, SMR은 689기가 필요합니다. 

원전으로 탄소중립하겠다고 했으니 50%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형원전은 약 60기, 
SMR은 약 870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 있는 원전들을 모두 수명연장 한다고 해도 수 십기, 수 백기의 원전이 추
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이 원전들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어디에 할 겁니
까? 

현재 원전 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자는 제안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초안을 발표했지
만 '핵폐기장 마련,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국산에너지인 햇빛과 바람은 우리나라에 풍부합니다. 

햇빛 비치는 어디나, 바람 부는 어디나 전기생산이 가능합니다. 

연료가 햇빛과 바람이니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2017년 기술과 경제성으로도 건설 가능한 태양광발전 설비량은 321기가와트로 원전 300기 분량입니다. 
국토면적 8.5%면 가능합니다. 기술발달로 필요면적은 3.2%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속도가 빠릅니다. 

독일은 단 6년 만에 전 국토에 백만 개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10만 개가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깔고 누구나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워지면 독일보다 더 빠르
게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47개 기업들이 선언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선언)
에는 원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공급업체들에게 RE100을 달성하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비중을 50%로 하면 국내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지 못해 수
출길이 막힐 것입니다.

국가와 미래보다 사적 이익에 밝은 일부 원자력계 얘기만 듣고 ‘원전으로 탄소중립하고 미세먼지 줄이겠
다’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노심이 용융되고, 수소폭발로 지붕이 날아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두고 ‘폭발한 것이 아니며, 방사능 유출
이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원전안전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대안은 햇빛과 바람입니다. 

‘태양광․풍력발전 최강국 건설’로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기회로 전환성장을 이루겠습니다.

탄소중립 앞으로, 에너지대전환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끝/  


